
밧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제비는 활기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저희 센터는 4월에 시작하여 6월 14일까지 한국어 수업을 하였습니다. 16명이 

시작하여 1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김밥을 만들고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한국어 토픽 시험 준비와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는 아내와 단기로 온 선생님이 7시간 넘게 시골로 가서 부산의 한 

병원 의료팀의 통역을 이틀간 도왔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을 포함하여 일주일을 보

내고 4시간 이상을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날리는 길이지만, 현지인을 만나는 일은 위

로부터 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매년 저희 회사 컨퍼런스가 있어서 수도인 비쉬켁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주제로 사랑, 하나됨과 헌신에 대해 집중하

는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해 한 교회에서 3년째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섬김이 저희와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밧켄에서의 생활 나눔  

올 4월에 저의 집에 온 제비 한 쌍이 알까기한 네 마리 새끼가 자라서 비행 준

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주일 예배 후 저희를 방문한 손님들과 밧켄 끝지역

까지 돌아보고 집에 저녁 7시쯤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깊이가 있는 빨간 바케스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제비 새끼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케스 안에 물이 약간 있어

서 깃털과 양쪽 날개가 젖어서 날지 못했습니다. 물이 많았으면 제비는 익사했을 것

이 틀림없습니다. 

새끼제비의 배쪽은 하얀색이고 부리부터 꼬리까지 광택나는 검은색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새끼가 날기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는 새끼 제비의 양쪽 검은 날개와 배쪽 솜털을 닦아주고, 혹시 날을 수 있을까 해서 

손위에 제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제비는 힘을 주어 날기 시작했지만, 약 10미터에서 

주저 앉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젖은 부위를 말려 주었습니다. 

다시 제비가 날아가 제비 집 가까이에 있는 대문을 고정하기 위한 철사 줄에 앉

았습니다. 제비의 째에짹 크고 날카롭게 우는 소리에 제비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물

에 빠진 제비가 엄마아빠 제비의 돌봄 속에 있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새끼제비가 내년에 박씨를 물고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

니다. 

2025. 6. 30. 

밧켄에서 홍방규 이들꽃 드립니다. 




